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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복을 얼른 걸쳐 입 었다. 그러고 나서, “엉터리

심판”이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소리치고는, 화가 나서 찬
밤공기 속으로 걸어 나와 아버지의 트럭에 숄라 집으로 몰고

가고자 했다.

나는 시동을 걸면서, 눈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땀이 날 정도로 몸이 더웠고 열이 한창 올라 있었으므로
,

코트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친구집을 찾아 보기로

결심 했다. 어찌된 연유인지 나는 도로에서 빠져 나와

지름길로 접어 들었으며 이내 처음 보는 곳에 와 있었다.

눈은 평평 쏟아지고 있었으며, 차를 몰고 가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이 높게 쌓여 갔다. 눈이 하얗게 쌓이자

이내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으며, 내

자신이 큰 눈더미 속에 갇히게 된 것을 알았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트럭을 눈더미 속에서 빼내 보려고 노력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엔진이 꺼질 때까지 가진 애를 다 써

보았다. 가솔린이 다 떨어졌던 것이다 !

나는 어찌 해야 할 것인지 궁리하며, 어둠 속에서 잠시

앉아 있다가, 추위가 심해지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땀에 젖고, 운동화도 젖어 코트도 없이 떨면서 앉아 있었다.

하얗게 눈이 쌓인 차가운 들판을 둘러 보던 나는 멀리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빛은 최소한 일 킬로쯤 떨어진 곳에서 비쳤으나, 입고

있는 옷차림으로 안전하게 그곳까지 이르기는 어 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나는 얼어 붙는 추위 속으로 뛰어 틀어 온 힘을 다해 멀리서

미치는 빛을 향해 달려 갔다. 몇 시간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된 후에, 나는 조그만 농가에 이르러 문을 힘차게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무도 집에 없었던 것이다.

몹시 떨면서 얼어 붙은 발가락과 손가락과 귀바퀴의

감각도 느낄 수 없게 된 나는, 그 부근에 유일하게 있는

다른 집으로 재빨리 뛰어 갔다. 그 집은 길 아래쪽으로 얼마

안되는 곳에 있었다. 당혹스럽게도, 나는 이 집이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 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공정 치 못한 심판”의 집 이었다. 그러나 추위로 기진 맥진한

나는,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나는 내가 조금 전에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의 영 접을 받았다.

어쨌든 나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잘 알 수 없었으나, 나의

입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체없이 그 인정

많은 사람은 자기 것과 나의 것으로 두 벌의 코트를 내

왔다. 내가 그의 따뜻한 집안에 있는 사이에, 그는 그의

농장 트랙터와 체인과 가솔린 통을 가지러 혹한 속을 뚫고

나갔다. 우리는 트랙터를 몰고 눈보라 속을 뚫고, 눈더미를

헤치며 내가 버리고 온 트럭으로 갔다. 트랙터를 이용하여,

그는 몇 분 사이에 트럭을 도로쪽으로 끌고 나와, 가솔린을

넣어, 나를 따스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보내 주었다.

그 이후 여러 날 동안 나는 나를 그처럼 갑작스럽게

그리고 돌연히 겸손하게 만든 사건의 운명적인 인연에

대하여 자주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 홀륭한 분은 그처럼

추운 날 밤에 버릇없는 소년에게 멋진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가 따뜻한 집 안에서 나와 눈보라 속으로

들어가기 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지만(특히 나처 럼

무모하고 불친절한 사람을 돕는 일에서는), 나는 도움을

필요로 했으며, 그는 나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그의

모범과 기타 위대한 신권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은 결국 내가

생활 태도를 바꾸고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으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언제든지 그 일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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